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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sychological factors of Sasang constitutions which are classified by 

QSCC II(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 using major personality tests which are based on 

western psychological theory.

Methods:
151 college students completed the MMPI-2, MBTI, NEO-PI-R, TCI-RS, and QSCC II. The data were analyzed by 

ANOVA and post hoc testing to find which personality scale significantly differentiated each Sasang constitution style. 

Results:
MMPI-2, scale 2(D), 5(Mf), 7(Pt), 0(Si) and introversion scale(INTR)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oeumin 

and Soyangin. Also, on the dimension of introversion-extraversion in MBTI, and neuroticism(N) and extraversion(E) 

in NEO-PI-R,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Soeumin and the other two constitutions(Soyangin and Taeeumin). 

Finally, in TCI-RS,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Soeumin and Soyangin on the scale of novelty seeking(NS) and 

reward dependence(RD), and with regards to the harm avoidance scale(HA), Soeumin received a higher score than 

any other constitutions. 

Conclusions: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the classification of QSCC II is most consistent between Soeumin and Soyangin 

across 4 major personality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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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상의학은 이제마(李濟馬)에 의해 제창되었으

며, 음양론에 입각한 사상(四象)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성정을 유형화하고 있다. 사상의학은 한의

학 임상에서 널리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체질

감별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는 논란이 많았다1-4). 사상체질 분류 검사지(이하 

QSCC II;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는 동양의 철학적 배경을 가진 체

질분류 방식을 서양식의 객관화된 질문지 형태로 

제작했다는 점에서 그러한 논란에 대한 하나의 해

결책을 제시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5-6)

. 즉, QSCC II

는 객관적 측정 및 실험적 증거를 강조하는 서양

의학과 임상적 경험에 바탕을 둔 직관적 판단을 

중시하는 동양의학을 이어주고 소통할 수 있는 중

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QSCC II가 동양의 사상의학이라는 이론적 배경

을 지니고 서양적 측정분류 방식을 시도했다면, 

거꾸로 기존에 서양의 심리학적 이론 배경에서 개

발된 성격분류 방식이 사상의학의 분류체계로 어

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QSCC의 체질유

형의 심성적 구성개념을 탐색하는데 있어서 횡문

화적으로도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동양과 서양에만 국한된 인성

론을 넘어서서 인간의 성격을 분류할 수 있는 범

문화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이론이나 성격분류체계

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도 기초가 될 수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서양심리학에 바탕을 

두고 개발된 몇몇 성격검사 결과와 QSCC II로 분

류된 사상체질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이 몇

몇 있었다. 예를 들어 사상의학적 체질분류 방식

과 Jung이 제안한 성격유형 분류 방식에 유사점이 

많다는 것을 근거로 Jung의 이론에 바탕을 둔 성

격검사인 MBTI를 적용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7-10)

. 

MBTI를 사용한 연구결과들은 대체로 소음인의 경

우 내향성과의 관계가 나타났지만, 기타 세부 성

격유형과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

여주지 못했다. 또한 요인분석연구에 바탕을 두고 

개발된 NEO-PI-R이나 16PF검사와의 관련성을 본 

몇몇 연구들이 있었는데, 상호 관련 있는 성격요

인이 없었다는 보고도 있지만
11)

, 각 검사에 포함

된 척도의 하위요인들까지 포함하여 세부적인 분

석을 해 본 결과에서는 각 체질별 특성이 나타난

다는 보고도 있었다
12)

. 한편, 심혈관 질환과 관련

된 성격적 요인인 A/B 유형 성격과 사상체질과의 

관련성을 탐색해 본 연구에서는 사상체질과 의미 

있는 체계적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13)

. 최근

에는 기질 및 성격검사(TCI)와의 관련성을 알아보

는 연구도 있었는데14-15), 이 검사의 기질척도와 성

격척도들은 대체로 사상체질의 각 유형간 특징을 

잘 반영한다고 보고하였다.

QSCC II를 사용한 이러한 연구들이 QSCC II의 

심성적 구성요소를 밝혀주는데 기여하고는 있지만,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나의 성격검사들만 사

용했던 연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각 체질 

유형에 내재된 보다 일관되고 포괄적인 연관성이

나 그 구성개념의 실체를 종합적으로 탐색하기에

는 제한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되고 국

내에서 표준화된 기존의 주요 성격검사 도구들을 

모두 동시에 사용하여 QSCC II에서 분류하는 사

상체질의 심성적 요소와 서양의 성격구성 개념들

이 어떤 점에서 수렴되고 불일치하는지를 보다 종

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QSCC II

라는 도구의 구성타당도 검증 뿐 아니라, 동양의 

사상체질론과 서양적 성격 분류 개념들을 어떻게 

이어줄 수 있는지 탐색해 봄으로써 동서양의 인성

론을 넘어서는 보다 보편적이고 범문화적인 인성

론이 개진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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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대상 및 방법

1. 대상

본 연구는 IRB 승인을 득한 후 시행되었으며, 

OO시 소재 모 대학의 재학생 151명이 연구에 참

여하였다. 만성적인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만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성인을 선정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들은 사전에 연구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하

였다. 검사도구들은 한데 묶어 책자 형식으로 제

시하였고 일정한 시간에 본 연구자 중 한 명의 감

독 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모여 실시하였다. 실시

된 검사는 익명으로 번호를 부여하였고 연구 목적

을 모르는 조교에 의해 코딩되고 채점 되었다. 이

후 결과에 대해 본 연구자의 해석을 듣는 방식으

로 피드백이 제공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4.01세(SD=2.27)이었고, 남녀 각각 124명

(82.1%), 27명(17.9%)이었다.

2. 통계 분석방법

QSCC II로 분류된 각 체질 유형에 있어서 주요 

성격검사들의 어떤 척도 점수들이 차이를 보이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성격검사들의 척도점수별 

차이를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검증해 보았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체질유형의 점

수가 더 높은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의 사후

검정 방식을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7.0 

윈도우용 버전(SPSS Inc, IL, USA)을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먼저, 구성타당도 검토의 대상이 되는 QSCC-II

가 포함되었다. 아울러 현재 정신의학이나 임상심

리학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고 대규모의 

규준집단을 바탕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대표적인 성격검사 도구인 다면적 인성검사(MMPI-2), 

융의 성격이론에 바탕을 둔 MBTI, 그리고 성격의 

5요인 모형과 요인분석 기법의 전통에 바탕을 두

고 개발된 NEO 성격검사(NEO-PI-R)와 기질 및 성

격검사(TCI-RS)가 그것이다.

1) 사상체질분류 검사지(QSCC II: 

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

QSCC II는 객관적으로 사상 체질을 진단하기 

위해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의학과에서 개발하

여 사상의학회에서 공인된 검사법으로 현재까지 

임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개발자인 

김 등
5-6)

이 보고한 체질진단 정확률은 79.08%이다. 

QSCC II 설문지는 체형이나 용모와 관련된 신체

적 요소(8문항), 행동적 또는 성격적 특징과 관련

된 심성적 요소(80문항), 체질별 취약한 병의 종류

와 관련된 병증요소(24문항), 그리고 응답의 타당

도를 평가하기 위한 동기왜곡 문항(9문항)을 합하

여 총 1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MMPI-2(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

다면적 인성검사(MMPI)는 애초에는 정신의학적 

진단분류를 목적으로 1941년에 개발되어 현재까지 

임상현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그동안 방

대한 연구자료들이 축적되면서 임상적 목적뿐 아

니라, 비임상 상담현장이나 인사분류를 위해 정상

인들의 성격을 분류하는데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면적인성검사는 성격이론에 바탕을 두고 

개발된 검사가 아닌, 경험적 방법에 의해 개발된 

검사이다. 다만, 각각의 주요 척도들이 내포하는 

성격특성들을 통해 성격분류에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 등
16)

이 한국어로 

번역하고 표준화한 한국판 다면적 인성검사

(MMPI-2)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MPI-2의 

척도들 중 10개의 기본 임상척도와 요인분석에 바

탕을 두고 개발된 성격병리 5요인 척도를 분석대

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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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 O A C

• anxiety
• hostility
• depression
• self-consciousness
• impulsiveness
• vulnerability to stress

• warmth
• gregariousness
• assertiveness
• activity
• excitement-seeking
• positive emotion

• fantasy
• aesthetics
• feelings
• actions
• ideas
• values

• trust
• straightforwardness
• altruism
• compliance
• modesty
• tendermindedness

• competence
• order
• dutifulness
• achievement striving
• self-discipline
• deliberation

N:Neuroticism, E:Extraversion, O:Openness to experiences, A:Agreeableness, C:Conscientiousness

Table I. Subscales and Its Contents of NEO-PI-R

3) MBTI(Meyers-Briggs Type Indicator).

Jung의 성격유형이론을 근거로 Myers와 Briggs

가 개발한 성격 검사이다. 임상 진단용보다는 정

상인의 성격유형을 분류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

고 있다. Jung이 분류한 성격 유형에 판단

(J:judging)과 인식(P:perceiving)의 차원을 포함시

켜 4가지 차원에서의 선호경향에 따라 모두 16가

지의 성격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되었다. MBTI 

한국표준판은 김 등
17)

이 번안하여 표준화하였고, 

총 9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NEO-PI-R(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성격에 관한 5요인 모형(Five Factor Model)에 

기초하여 개발된 검사로, 안 등
18)

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총 240문항으로 구

성되었으며, 5개 성격 요인과 30개의 하위요인으

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는 신경증적 경향성

(N:Neuroticism), 외향성(E:Extraversion), 경험에 

대한 개방성(O:Openness to experiences), 친화성

(A:Agreeableness ), 성실성(C:Conscientiousness )

의 5가지 척도가 분석대상이었다. 이 검사에 포함

된 세부 척도의 측정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I).

5) TCI-RS(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Revised- Short Version).

미국에서 Cloninger에 의해 1994년에 제작되었

으며, 민 등
19)

에 의해 한국판으로 표준화되었다. 

네 가지 기질요인(자극추구: NS, 위험회피:HA, 사

회적 민감성:RD, 인내력:P)과 세 가지 성격요인(자

율성:SD, 연대감:C, 자기초월:ST)을 측정하는 총 

1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평정된

다. 각각의 척도들이 측정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Table II). 

III. 결 과

1) QSCC-II에 의한 체질분포

QSCC II에 의한 분류결과,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대학생 151중 태양인으로 분류된 사례는 없었

고 소음인이 36.4%(n=55)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태음인이 17.9%(n=27), 소양인이 15.9%(n=24) 순

이었으며 네 가지 유형중 어디에도 분류할 수 없

는 사례도 29.8%(n=45)였다. 

2) 사상체질별 MMPI-2 주요 성격척도의 

점수차이

MMPI-2의 10가지 임상척도와 성격병리 5요인 

척도의 점수가 QSCC II에 의해 분류된 체질유형별

로 차이를 보이는지 변량분석해 보았다(Table III). 

먼저 10개의 임상척도를 보면, 우울감을 반영하

는 D척도에서는 소음인의 우울성향이 뚜렷했는데, 

소음인은 소양인과 감별불가 집단에 비해 우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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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Constructs of scale

T

NS: Novelty Seeking
inherited tendency to respond strongly toward new, novel stimulus, and 
latent reward

HA: Harm Avoidance
inherited tendency to respond strongly toward hazard or disgusting 
stimulus. 

RD: Reward Dependence inherited tendency to respond strongly toward social reward signal 

P: Persistence
inherited tendency to persist once reward behavior in face of no reward or 
intermittent reward

P

SD:Self-Directedness
capacity to make a situation that could be helpful for his own goal and 
value 

C:Cooperativeness
degree of perceiving himself as a part of the whole society, empathizability 
or acceptability toward others

ST:Self-Transcendence degree of perceiving himself as a part of the whole universe

T: Dimension of Temperament, P: Dimension of Personality

Table II. Subscales and Its Contensts of TCI

 
Soeumin: 1
( n=55)

Taeeumin: 2
(n=27)

Soyangin: 3
(n=24)

Undifferentiated: 4
(n=45)

F sheffe

Hs 46,89±6.17 44.89±4.39 43.92±4.51 44.49±5.76 2.393

D 47.76±8.42 43.41±10.15 41.83±4.09 42.91±6.73 4.965** 1 > 3, 4

Hy 47.07±6.10 44.56±4.53 45.75±5.55 46.00±6.36 1.166

Pd 45.51±7.58 42.19±5.17 45.54±7.08 46.62±8.51 2.072

Mf 49.96±9.21 45.93±7.38 53.46±7.14 45.53±8.92 5.889** 3 > 2, 4

Pa 45.78±5.07 43.33±4.86 44.54±7.07 44.73±6.05 1.353

Pt 47.93±9.13 43.59±7.62 44.96±7.53 43.42±8.49 2.895*

Sc 45.33±5.27 44.52±5.46 44.08±3.93 43.49±6.63 .936

Ma 43.71±7.59 48.81±8.27 51.54±7.18 47.33±9.67 5.691** 3 > 1

Si 52.38±11.31 43.63±13.45 44.00±10.33 42.09±9.89 8.401** 1 > 2, 3, 4

AGGR 45.73±8.13 48.56±10.82 50.25±9.26 50.11±11.71 2.027

PSYC 42.55±6.13 41.37±5.76 42.92±5.98 40.82±6.00 .994

DISC 47.00±9.79 52.48±9.09 52.33±10.37 50.38±11.57 2.479

NEGE 47.16(11.76) 44.59(15.22) 46.29(8.94) 43.73(10.64) .795

INTR 49.31(8.39) 44.89(10.69) 43.33(6.96) 44.96(7.49) 3.995** 1 > 3

Hs:hypochondriasis, D:depression, Hy:hystery, Pd:psychopathic deviate, Mf:masculinity-feminity, Pa:paranoia, 
Pt:psychasthenia, Sc:schizophrenia, Ma:hypomania, Si:social introversion, 
AGGR:aggressiveness, PSYC:psychoticism, DISC:disconstraint, NEGE:negative emotionality, INTR:introversion. 
**p<.01, *p<.05.(By One way ANOVA test)

Table III. Score Differences in Major MMPI-2 Scales Across Each Sasang Co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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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eumin: 1
( n=55)

Taeeumin: 2
(n=27)

Soyangin: 3
(n=24)

Undifferentiated: 4
(n=45)

F sheffe

E 7.89±5.67 12.37±6.83 14.13±5.88 13.26±6.21 9.324** 2,3,4 > 1

I 18.66±6.12 14.48±6.60 12.00±5.94 13.56±6.38 8.809** 1 > 2,3,4

S 20.98±6.54 17.04±6.98 19.08±6.75 18.98±6.79 2.199

N 10.38±4.14 12.00±3.83 11.46±3.82 11.00±4.42 1.036

T 16.55±6.55 15.63±7.25 14.96±6.33 17.09±6.71 .644

F 8.24±4.89 7.56±4.91 10.46±4.41 8.20±4.63 1.829

J 15.58±7.00 13.11±6.83 10.88±8.14 15.69±7.85 2.995

P 12.51±7.18 15.00±7.13 17.21±7.96 12.73±8.09 2.670

E:extroversion, I:introversion, S:sensation, N:intuition,T:thought, F:feeling, J:judgment ,P:perceiving
**p<.01, *p<.05.(By One way ANOVA test)

Table IV. Score Differences in MBTI Dimensions Across Each Sasang Constitutions

향이 유의하게 높았지만, 태음인과는 의미있는 차

이가 없었다. 양성적 성향을 반영하는 MF척도에

서는 소양인이 우세하였다. 즉, 소양인은 태음인이

나 감별불가 집단에 비해 더 자신과 다른 性의 특

징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단, 여성의 수가 작아 

성별로 구분된 독립적 비교는 불가능하였다. 활력

이나 적극성을 반영하는 Ma척도에서는 소양인과 

소음인의 대비가 유의하였다. 즉, 소음인에 비해 

소양인이 더 뚜렷하게 적극적이고 에너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내향성 또는 비사교

성의 측면(Si)에서는 소음인이 나머지 집단(소양, 

태음, 감별불가)보다 가장 우세하였다. 

 한편 성격병리 5요인 척도 중에서는 사회적 

측면에서 내향적이고 소극적인 측면뿐 아니라 전

반적인 내향성을 의미하는 INTR척도에서도 소음인

과 소양인의 대비가 뚜렷하였다. 즉 소음인이 소

양인에 비해 더 내향적이었다. 

3) 사상체질별 MBTI 척도의 점수차이

MBTI의 각 성격차원별 척도 점수가 QSCC II에 

의해 분류된 체질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는지 변량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외향/내향(E/I), 감각/직

관(S/N), 사고/감정(T/F), 판단/지각(J/P)의 네가지 

차원에서 오직 외향/내향(E/I) 차원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음인 집단이 나머

지 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내향적이었다. MBTI

의 나머지 세차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Table IV).

4) 사상체질별 NEO-PI-R 척도의 점수차이

NEO-PI-R의 다섯가지 성격척도 점수가 QSCC 

II에 의해 분류된 체질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는지 

변량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외향성 척도에서만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소음인이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외향적

인 성향이 낮았다(즉, 더 내향적이었다). 그러나 

신경증적 경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친화성, 양

심성 척도에서는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Table V).

5) 사상체질별 TCI-RS척도의 점수차이

TCI-RS의 네가지 기질 요인 척도(NS, HA, RD, 

P)와 세가지 성격요인 척도(SD, C, ST) 점수가 

QSCC II에 의해 분류된 체질유형별로 차이를 보

이는지 변량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세가지 기질

요인 척도(NS,HA,RD,P)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성향(NS: 

novelty seeking)은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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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eumin: 1
( n=55)

Taeeumin: 2
(n=27)

Soyangin: 3
(n=24)

Undifferentiated: 4
(n=45)

F sheffe

NS 45.69±8.00 51.58±10.15 53.46±10.36 50.04±11.22 4.474** 3 > 1

HA 50.66±7.61 44.69±8.56 44.79±6.04 44.96±8.98 6.134** 1>2,3,4

RD 44.45±9.49 45.96±9.68 52.71±10.65 48.80±8.91 4.732** 3 > 1

P 47.11±10.86 50.19±10.93 48.96±7.70 52.40±11.63

SD 52.64±9.81 56.85±8.84 54.63±6.75 57.16±10.13

C 45.29±10.19 45.27±11.14 50.46±7.25 48.89±9.60

ST 44.15±8.61 44.11±10.63 46.50±9.88 45.20±7.94

NS:novelty seeking, HA:harm avoidance, RD:reward dependence, P:persistence, SD:self=directedness, 
C:cooperativeness, ST:self transendence
**p<.01, *p<.05.(By One way ANOVA test)

Table VI. Score Differences in TCI Scales Across Each Sasang Constitutions

 
 Soeumin: 1
( n=55)

Taeeumin: 2
(n=27)

Soyangin: 3
(n=24)

Undifferentiated: 4
(n=45)

F sheffe

N 93.91±18.23 83.40±20.55 85.13±19.19 83.45±21.77 2.921* 1 >2,3,4

E 97.76±13.95 110.76±18.59 112.38±15.45 112.07±16.23 9.024** 2,3,4>1

O 109.20±15.47 118.16±24.08 117.00±16.72 114.45±15.16

A 102.63±17.42 105.08±16.91 106.67±11.10 104.86±18.34

C 109.22±25.07 114.60±19.97 102.42±19.24 117.11±26.47

N:Neuroticism, E:Extraversion,O:Openess to experiences, 
A:Agreeableness, C:Conscientiousness
**p<.01, *p<.05.(By One way ANOVA test)

Table V. Score Differences in NEO-PI-R Scales Across Each Sasang Constitutions

하게 더 높았다.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HA: 

harm avoidance)은 소음인 집단이 나머지 세 집

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타인과의 친밀한 관

계나 사회적 지지를 원하는 성향(RD: reward 

dependance)은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Table VI). 

IV. 고찰

실시된 성격검사에서 QSCC II로 분류된 사상체

질을 의미있게 변별해 주었던 척도는 대체로 소음

인과 소양인 또는 소음인과 나머지 유형 간에서 

두드러졌다. 소음인의 경우 다면적 인성검사

(MMPI)의 우울척도(D) 및 사회적 내향성 척도(Si), 

그리고 성격적 불안수준을 반영하는 척도(Pt)들이 

상승하였다. 이는 이러한 상승 척도쌍이 의미하는 

바 상당히 신경증적 성향이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NEO-PI-R의 내향성이나 TCI의 위험회피 

척도가 상승한 것도 모두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소양인은 소음인과는 분명하게 대

비되는 심성요소를 반영하는 척도들이 상승하였

다. 즉, 보다 열정적이며(MMPI: Ma, Mf) 사교적이

고 감정표현이 적극적이며(TCI: RD) 늘 새로운 자

극을 추구하려는 성향(TCI: NS)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각 척도들이 내포하고 있는 심성적 요소

들을 종합하여 이 두 체질간의 특성을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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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CC II
type

Related Scales Description of the Types 

Soeumin

MMPI: Depression(D), 
social introversion(Si, INTR), obsessive(Pt)
MBTI, NEO-PI-R: introversion(I)
TCI: harm avoidance(HA),

introverted, unsociable, inhibiton of emotion, 
static, seeking for familarity, low energy level, 
passive, easily influenced by negative emotion, 
depressive tendency, reserved

Soyangin
MMPI: masculinity(Mf), hypomania(Ma)
TCI: reward dependence(RD), 
novelty seeking(NS)

extraverted, sociable, emotionally expressive, 
active, seeking for unfamiliar new excitement, 
high energy level, adventurous, optimistic, 
superficial.

Table VII. Summary of Personality Traits in Soeumin and Seoyangin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Table VII).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사상체질별 심성

적 특성의 의미나 QSCC II의 타당도와 관련한 논

의점을 고찰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네 가지 주요 성격검사

의 여러 척도들 중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 척

도들은 대체로 소음인과 소양인간의 차이를 뚜렷

이 보여 주었다. 이러한 대비를 보인 성격척도들

의 구성개념을 검토해 보면, 소음인-소양인의 구별

은 서양식 성격분류 방식에 의하면 내향성-외향성 

차원과 연결될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QSCC 

II의 체질 분류가 주로 큰 틀에서 음인-양인간의 

차이를 잘 변별해 주지만 세부적으로는 예민한 구

분을 해 주지 못하며, 특히 음인과 양인을 대표적

하는 문항들이 주로 소양인-소음인 문항들에 집중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여기서의 내-외향

성은 사회적인 차원으로도 확장되어 사교적-비사

교적인 특성과 관련된다. 이러한 특징을 종합해 

보면, 아마도 서양의 내향성-외향성 개념은 동양의 

음-양 개념과 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같은 

음인에 속하지만 태음인과는 뚜렷한 변별점을 발

견하지 못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태양인으로 분류

될 수 있는 사례가 없었고 뚜렷하게 감별하기 어

려운 사례도 상당수 되었기 때문에 음-양인과 내

향성-외향성 성격특성간의 보다 세부적인 구성개

념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QSCC II에 의한 분류결

과로는 논의하기가 어렵다.

둘째, 네 가지 성격검사의 각 척도들의 구성개

념을 검토해 볼 때, 태음인은 뚜렷하게 대비되거

나 뚜렷하게 수렴되는 어떤 성향을 찾기가 어려웠

다. 척도들의 점수분포를 볼 때, 태음인 집단은 

소양인이나 소음인보다는 ‘감별불가’로 판정된 집

단의 평균 점수 수준과 더 가까웠다. 이것이 정말 

태음인이 지니고 있는 중간적이거나 모호한 특성

인지, 아니면 QSCC II 가 태음인을 구분하는데 타

당성이 낮은 것인지 관해서는 좀더 세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기질과 성격차원을 구분해주는 TCI척도에

서 네 가지 기질척도 중 세 가지 척도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세가지 성격척도와는 차이

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 결과는 상당한 의의를 갖

는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실시된 나머지 세 가

지 성격검사들(MMPI, NEO-PI-R, MBTI)은 인간의 

성격을 선천적-후천적 구성개념차원에서 보고 개

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즉, TCI에

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사상의학이라는 체질론

에 바탕을 두고 하향적 방식(top-down)으로 문항

을 구성하여 개발된 QSCC II가 적어도 체질에 근

거한 성격분류 체계에서는 서양적 성격분류 방식

과 일관되게 연결될 수 있는 횡문화적 타당성은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결과이다. 왜냐하면 TCI는 

그 개발 과정 및 목적 자체가 방대한 생물학적, 

유전학적, 심리학적 연구자료를 종합하여 인간의 

성격특성중 선천적인 기질과 후천적인 경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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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영향을 받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분류하고자 하

였기 때문이다20). 

넷째, QSCC II로 감별이 되지 않았던 비율이 

30%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이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집단의 특징인지, 아니면 일반인들도 사상

체질로 분류할 수 없는 유형이 그 정도로 상당한 

비율이 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네 장기의 우

열로 인간유형을 분류한다는 사상의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각 체질유형 내에 이질성은 존재하더라도 

분류되지 않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은 감별도구

로서의 효용성을 떨어뜨린다고 하겠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체질론에 

입각한 사상의학적 분류 개념과 서양적 성격분류 

체계라는 이론적 구성개념 자체가 정확하고 일관

되게 연결되기 어려운 점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

만, 사상체질을 객관화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된 도

구인 QSCC II 자체의 변별력 문제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본 연구 결과만을 통해서 본다면, 

QSCC II는 후천적 성격유형이 아닌 체질유형으로

서 양인과 음인(특히 소음인과 소양인)은 분명하

게 구별해 주는 도구로서는 강점이 있지만, 태음

인에 대한 구성개념이 분명치 않고 감별불가 비율

이 높다는 점에서는 약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체질이 확인된 1051명의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21)

에서도, QSCC 

II가 체질감별에 유의성이 없는 문항이 많고, 체질

간 판별력이 높은 문항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한계

점을 보고했고, 박 등의 연구
22)

에서도 QSCC II만

으로 정확하게 체질을 진단하기에는 정확진단률이 

낮다는 보고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본 연구는 한 집단을 대상으로 국내 규준에 의

해 표준화되고 공인된 네가지 주요 성격검사를 동

시에 사용하여 사상체질에 의한 성격분류의 구성

개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

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동서양의 

성격분류 방식에 있어서 횡문화적으로 몇 가지 연

결점 및 QSCC II의 제한점과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이 모두 20

대 대학생이었고 대부분이 남성이었다는 점은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요한다. 또한 

비록 다양한 성격검사를 동원하긴 했지만 모두 자

기보고형 검사자료에만 의존한 분석결과였다는 점

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대학생 151명을 대상으로 QSCC II에 의해 분류

되는 사상체질의 구성개념중 심성적 요소를 국내

규준으로 표준화된 네 가지 성격검사(MMPI-2, 

MBTI, NEO-PI-R, TCI-RS)를 동시에 사용하여 종

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QSCC II에 의한 체질 분류는 주로 소음인과 

소양인간에서만 일관된 차이를 보여줄 수 있

었다. 

2. 소음인은 주로 내향적이며, 우울과 불안과 

같은 신경증적 정서를 경험하기 쉽고, 안전

을 추구하거나 가급적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시사하는 척도들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에 비해 소양인은 소음인에 비해 

뚜렷하게 외향적이고 사교적이며, 활발하고 

에너지 수준이 높았다. 

3. 소음인과 소양인 사이의 이러한 뚜렷한 대비

에 비해 태음인이나 감별불가 체질간에는 일

관되거나 뚜렷한 특징이 변별되지 않았다. 

이는 네 가지 체질을 구분해 내려는 목적으

로 개발된 QSCC II의 구성개념 타당도가 상

당히 제한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4. 성격 및 기질척도(TCI)의 결과에서는 뚜렷하

게 구분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QSCC 

II는 QSCC II에 의한 체질분류는 4가지 체

질을 각각 타당하게 변별해 주는 도구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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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을 지니고 있지만, 후천적인 성격특성 

보다는 선천적인 경향성으로서의 체질(혹은 

기질)을 변별하는데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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